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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월 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8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※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는 별표 참조

한·중 자유무역협정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
- 한‧중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이행위원회도 연계 개최 (1.9~1.12) -

□ 제1차 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원회가 1. 13. 중국 베이징에서

열린다.

* 한-중 자유무역협정(FTA) 주요경과 : ’14. 11. 타결, ’15. 6. 서명, ’15. 12. 20. 발효

**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총괄 협의채널

ㅇ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사항을 점검

하고, 양국 간 분야별 통상현안 등을 논의한다.

* 수석대표: (우리측)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
(중국측) 홍샤오동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

□ 이에 앞서 1월9일, 11일, 12일 3일에 걸쳐 중국 베이징에서 한·중 자유

무역협정의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연달아 개최된다.

* 1.9(월): 관세위원회, 원산지규정 소위원회

* 1.11(수): 비관세조치작업반

* 1.12(목): 상품위원회, 서비스/투자/자연인의 이동 위원회, 경제협력위원회

* 1.13(금): 공동위원회

ㅇ 분야별 이행위원회는 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, 분야별 이행현황과

현안에 대해 논의한다.

*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기구는 공동위원회, 13개 위원회, 2개 소위원회, 1개 작업반으로 구성

* 기술무역장벽(TBT)위원회(’16. 3.), 무역구제위원회(’16. 6.),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(SPS)위원회(’16. 7.), 지식재산권 위원회(’16. 8.)는 기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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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 3년차가 된 한·중 자유무역협정을

활용해서 우리 업계의 대중 수출을 지원하고,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

점검해 나갈 예정이다.

ㅇ 아울러, 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차이나데스크

등을 통한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담당 부서 담당 과장 담당자

산업통상자원부
동북아통상과 조수정 과장(044-203-5690) 윤선민 사무관(044-203-5695)

FTA서비스투자과 권혜진 과장(044-203-5810) 조은형 사무관(044-203-5816)

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유경희 팀장(043-870-5543) 윤지혜 전문위원(043-870-5546)

기획재정부
통상정책과 김후진 과장(044-215-7670) 박칠군 사무관(044-215-7675)

FTA관세이행과 박홍진 과장(044-215-4470) 정연우 사무관(044-215-4471)

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김석우 과장(02-2100-7675) 김언영 사무관(02-2100-7679)

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FTA과 정용호 과장(044-201-2061) 김진수 사무관(044-201-2067)

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임지현 과장(044-200-5380) 정범기 사무관(044-200-5383)

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송경희 과장(02-2110-2280) 박은솔 사무관(02-2110-2289)

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강민아 팀장(044-203-2591) 서재권 사무관(044-203-2592)

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맹호영 과장(044-202-2370) 이용준 사무관(044-202-2375)

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 이지혜 과장(043-719-1551) 박현정 사무관(043-719-1553)

관세청 FTA협력담당관 류원택 과장(042-481-3230) 정영진 사무관(042-481-3255)

중소기업청 국제협력팀 정연호 팀장(042-481-6893) 박승호 사무관(042-481-4461)

산림청 임업통상팀 조남성 과장(042-481-1830) 이선미 사무관(042-481-4085)

인천광역시 중국협력담당관실 김원연 팀장(032-453-7308) 김세은 주무관(032-458-7308)

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
동북아통상과 윤선민 사무관(044-203-56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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